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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시장에 교훈을 던져준 2013년을 뒤로 하고 2014년의 햇살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.

2013년은 예상을 벗어난 호황을 맛보는가 싶더니 역시나 깊은 불황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헤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던

지는 순간 다시 호황이 돌아와 호황과 불황이 뒤섞이는 예측 불가능한 한 해였다.

아마도 우리 자신이 읽고 싶었으나 읽을 수 없는 글로벌 흐름 때문이 아니었을까?

2014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.

1970년대부터 성장을 거듭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뒤끝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. 세상을 너무 쉽

게 생각한 나머지 안이하게 대처하고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는 자세를 고치지 못했고,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

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.

중국이 언제까지나 과잉 공급되고 있는 한국산 화학제품을 사주리라고 믿었다면 큰 착각이고, 중국이 급속한 기술발

전을 이루어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설마 하는 심정으로 대비를 못한 잘못이 크다.

PTA와 CPL이 그렇다. 중국이 신증설을 적극화해 자급률을 높이고 수출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런 대

비책도 세우지 않았고, 규모화를 통해 코스트를 낮추는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잘 

증명되고 있다.

중국이 PVC 생산을 급격히 확대했지만 카바이드 공법의 코스트 경

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

확대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.

최근 들어서는 범용 화학제품 사업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

기능성 차별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, 중국도 이미 범용을 버리고 특수

화학제품 생산에 돌입할 준비를 끝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 한국이 

10년, 20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국은 2-3년 만에 턱밑까지 쫓

아온 것이다.

하지만, 누군가 할 일은 많고 세상은 좁다고 하지 않았던가.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온 세상에서 다반사로 벌

이지고 있으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.

우리라고 일본을 쫓아가고 유럽에 따라붙을 수 없다는 법은 없으니 노력에 따라서는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. 늦었다고 

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경구가 떠오르는 것은, 일상적인 대처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비상식적이면서 혁신적인 자

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.

20-30년 전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20-30년은 족히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5-10

년에 불과하고 IT부문에서는 부분적으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.

한국과 중국의 격차도 마찬가지로, 2000년대 초반에는 20-30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최근에는 10년이 아

니라 3-4년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이고, 3-4년 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서가는 분야가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 

분명하다.

한국 화학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, 어떻게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

지 스스로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.

천마가 하늘을 날 때 한국 화학산업도 비상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?

백송칼럼

천마는
날아오르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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